
전남도, 2021 ‘유기농 명인’ 발굴에 나섰다
- 과수·채소 등 5개분야 유기농업 5년 이상, 독창적 농법 소유자 -


전라남도가 최근 친환경 농업분야에서 명실상부한 대세를 이룬 가운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기농 명인 발굴에 발벗고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도인 전남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22명의 유기농 명인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친환경농업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배출된 유기농 명인 가운데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14년간 유기농업을 실천한 

배 명인 조효익씨, 클래식과 전통음악으로 ‘그린음악농업’을 실천한 벼 명인 오경

배씨, 17년째 무경운 농법으로 오이를 재배한 김태현 명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에 일찌감치 농사철학이 담겨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유기농 명인 발굴을 위해 그동안 명인이 배출되지 않았던 

지역과 품목 위주로 오랫동안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유기 농업을 묵묵히 실천해 온 농업인 등 숨은 유기농 명인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유기농 명인으로 추천된 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지실사를 

거쳐, 유기농업 경력을 비롯 독창적 농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남도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 심의에서 2021년도 유기농 명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우리 전남이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품목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저비용‧고품질 유기농법이 

적극 발굴되고 확산돼야 한다”며 “유기농 명인이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만큼 판로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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